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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에서 첫 개인전 개최

"에너지 물리적으로 그림에 쏟아내고 파"

대형 드로잉과 함께 '검은 천' 작업도 선보여

사진=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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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육신은 결국 썩겠지만, 제 내면의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그림에 쏟아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작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표출할거에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아티스트인 오스카 무리조는 1986년생, 우리나이로 33살이다. 콜롬

비아 태생인 그는 1997년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한 뒤 2012년부터 런던에서 본격적으로 작

품 활동을 해왔다.  

그가 국제갤러리 주최로 한국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무리조는 대형 캠버스에 맹렬히 에너지를 쏟아내는 낙서를 한 듯한 작품들로 유명하다. 

주로 붉은 색이 쓰이는 그의 작품에는 불안, 분노, 자기고뇌 등의 여러 감정이 읽힌다. 

이번 전시에는 새로운 시도들도 선보인다. 검은 물감을 여러번 덧댄 캔버스 천을 빨래를 널듯이

스튜디오에 널거나 돌멩이와 함께 바닥에 펼쳐놓기도 했다. 

흡사 짐승의 피부나 거죽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검은 캔버스 천은 2015년에 첫 선을 보인 뒤에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전시됐다. . 



세월의 흔적에 따라 묻은 손때와 자국들도 작가가 의도해서 그대로 남겨뒀다. 우리 나라에서도

2016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 전시된 적이 있다.

비행을 할 때는 반드시 무의식적으로 드로잉을 한다는 무리조는 비행기 안에서 작업한 연작을

함께 선보인다. 언뜻 무질서한 낙서인듯 보이지만 하늘을 가르면서 떠오른 연쇄적인 생각이 펜

끝에 힘있게 담겨 있다. 그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작품에 쓰인 여러 숫자와 단어들을 읊조

리는 즉석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콜롬비아 이민자 출신인 그는 어느 문화에도 고착되지 않는 '경계인'의 정체성을 내비쳤다. 무리조는 "정치

나 문화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공간을 '수평성'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특정한 문화적인 정체성에

귀속되지 않는 자유로움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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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4년 뉴욕전시에서 남미의 유명한 과자공장을 전시장에 그대로 재현해 주목을 받

기도 했다. '캔디가 아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신자유주의를 영리하게 비꼰 그는

명성까지 얻었다.

무엇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강렬한 회화 작품들이다. 대형 캠버스 위에 자유롭게 펼쳐

지는 그의 작품은 30대 초반의 젊은 아티스트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전시는 서울 삼청동 국제갤러리 2관, 3관에서 내년 1월 6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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